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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간호대학생 56명에게 실시한 노인체험복 경험과 소감나누기가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결과 노인유사체험은 대체로 청년기의 대학생에서 노화불안을 구성하는 4개의 요인 점수를 상승시

키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늙으면 주위의 친구들이 사라질까 두렵다는 항목에서 유일하게 노화불안

정도가 상승하였다. 체험 후의 소감나누기 활동은 노인에 대한 두려움 요인의 전체 점수와, 노인들과 어울

리기를 좋아한다는 항목과 나이가 많은 노인들을 위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항목에서 노화불안 

감소를 보여 노화불안 완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중심어 :∣노인유사체험∣노화불안∣간호대학생∣

Abstract

This quasi-experimental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the a senior simulation program and 

following group discussion on the anxiety about aging. The senior simulation program did not 

raise the level of four factors of the anxiety about aging. The item of fear of losing friends when 

becoming old was the only significant one with increased level of anxiety. Discussion session 

for sharing the simulation experience revealed a positive effect of decreasing anxiety level in the 

factor score of fear of old people, the item of liking getting together with elders, and the item 

of liking to do something for elders. With the help of inform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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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비율 증가에 따라 노인전문병

원이 아니더라도 간호현장 어디서나 노인대상자를 쉽

게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간호교육기관

은 노인대상자에게 질 높은 간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 노인간호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한편, 미래 노인간호

의 주요 인적자원인 간호대학생은 노인관련 지식수준

은 낮았고[1], 노인에 대한 흥미는 많지 않았으며[2], 노

인간호를 선호하는 경우도 적은 것으로[3] 보고되었다. 

또한 대학생은 노인에 대해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

인 고정관념을 많이 가지고 있어[4], 이들의 노인에 대

한 이해를 돕고 친밀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적 중재

는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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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상자에 대한 경험[5][6]을 들 수 

있으며 노인유사체험은 노년기와 멀리 떨어져 있는 성

인초기 학생들을 위한 노인간호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

는 좋은 방법이다. 노인유사체험은 특수하게 제작된 옷

을 입고 지정된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신체적 측면의 

노화를 경험할 수 있어서 체험자의 노인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돕는다[7-9]. 대상자에 대한 진정한 공감을 통

해 그 대상에 대한 태도가 변화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10], 간호대학생의 노인유사체험은 공감적 이해과정을 

거쳐 태도변화로 까지 연결될 수 있으므로 노인 대상자

에 대한 이해 증진은 물론 태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유

익한 학습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유사체험에 관한 선행연구는 참여자의 노인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돕고, 미래를 조명하게 하였으며, 

노인 및 노인에게 요구되는 시설 등에 대해 관심을 가

지게 하는 등[7-9]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였다. 이에 

더하여 공감적 이해를 통해 노인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

으로 변화시켰다는 일부 연구결과[8][11][12]에 비추어 

볼 때 노인에 대한 행동의 변화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노인유사체험의 긍정적 효과와는 대조적으로 

참가자들은 노화에 대한 불편감이나 두려움을 보이기

도 하여[7][8][13-15] 노인유사체험이 반드시 순기능만

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체험으로 인한 불안이나 

두려움은 긍정적인 효과까지 감소시킬 위험성을 배제

할 수 없다. 이를 반영하여 체험에 앞서 갑작스런 노화

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화관

련 정보를 제공한 경우도 있었다[14]. 그러나 체험의 효

과확산 방지를 위해 연구참여자와 진행을 보조하는 도

우미 사이에 의사소통을 금지하고 있어[11][14] 체험자

들은 노화체험으로 인한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자신만의 경험으로 인식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어려움

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노인유사체험을 통해 노인과 

노화에 대한 진정한 공감적 이해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태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고자 한다면 노인유사체험의 

긍정적인 효과는 강화시키면서 부정적인 효과는 구체

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들은[12][13] 노인유사체험이 끝난 후에 소

감을 나눌 수 있도록 토론시간을 충분히 가질 것을 권

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이러한 배려는 부족

한 실정이고, 노인유사체험 후에 소감문을 작성하게 하

여 참가자의 경험을 분석하기는 했지만 이를 타 경험자

와 공유하지는 못하였다[7][8][14]. 만약 노인유사체험 

참가자들이 노인유사체험 후 느낀 점을 다른 참가자와 

공유할 수 있다면 자신의 느낌이 일반적이며, 두려움이

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가 자신만이 느끼는 독특한 

경험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처하

는 삶의 방식에 대한 나눔으로 인해 불안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유사체험의 교육적 효과

를 강화하기 위해, 선행연구에 의해 부정적 영향으로 

생각되는 노화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후속프로그램으

로서 소감나누기를 적용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노인유

사체험 후 노화불안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자 시도되

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에게 적용한 노인유사

체험과 소감나누기가 간호대학생의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3. 용어의 정의 
3.1 노인유사체험 
노인의 노화에 따른 신체적 변화 및 신체적 기능 저

하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복을 착용하고 지정된 활동을 

수행하여 일상생활에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상태를 

경험하도록 돕는 과정[16]으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위치한 노인생애체험센터에서 노인체험복을 입고 경험

한 활동을 의미한다. 

3.2 노화불안 
노화불안은 노화에 따른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건강

에 대한 불안을 포함하는 복합적 개념이며[17],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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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Lasher와 Faulkender(1993)[17]의 노화불안측

정도구(Anxiety Aging Scale;ASA)를 이용하여 측정한 

값을 말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에게 적용한 노인유사체험과  

소감나누기가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

한 단일실험군 전후설계인 유사실험 연구이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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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설계

2. 연구도구 
노화불안은 Lasher와 Faulkender(1993)[17]의 노화

불안측정도구로 측정하였다. 이는 노인에 대한 두려움

(Fear of Old People) 5문항, 심리적 걱정(Psychological 

Concern) 5문항, 신체적 외모불안(Physical Appearance) 

5문항, 상실에 대한 두려움(Fear of Losses) 5문항 등 

총 4개의 하위요인, 20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1점 “매우 그렇다”, 2점 “그렇다”, 3점 “ 보통

이다”, 4점 “아니다”, 5점 “전혀 아니다”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노화불안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화불안이 높도록 하기 위해 8개 문

항은 역산 처리하였다. 

4개 요인을 살펴보면, “노인에 대한 두려움”은 노인

들에 대한 수용정도, 관계형성, 친밀감 형성 등의 항목

으로 구성되었으며, “심리적 걱정”은 노인이 되었을 때 

만족감, 행복감, 성취감에 대한 확신정도를 측정한다. 

“신체적 외모불안”은 노화에 대한 수용정도 및 나이 많

은 노인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수용정도를 측정하고 “상

실에 대한 두려움”은 사회적 지지와 자율성의 상실을 

측정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조사자료를 이용한 도구의 신뢰도 분석에서 

Cronbach's alpha는 “신체적 외모불안”요인에서 “나는 

나이가 들면 더 젊게 보이기 위해 나이를 속일 것 같다”

와 ”상실에 대한 두려움“요인에서 “내가 아주 늙어서 

내 대신 다른 사람이 내 일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생

각하면 마음이 불편하다”가 신뢰도 계수를 낮추는 것으

로 나타나 이 두 문항을 제거한 다음 산출되었다. 실험

전(후)의 이 두 요인의 Cronbach's alpha 값은 각각 

.58(.81), .59(.61)이었다. Cronbach's alpha 값은 원도구

에서 전체가 .86, 노인에 대한 두려움 .78, 심리적 걱정 

.74, 신체적 외모불안 .71, 상실에 대한 두려움 .69이었

다. 문항을 제거한 후 최종  Cronbach's alpha 값은 실

험 전(후) 전체 .80(.89), 노인에 대한 두려움 .87(.92), 심

리적 걱정 .72(.77), 신체적 외모불안 .65(.86), 상실에 대

한 두려움 .64(.64)이었다.  

3.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충청북도 소재 대학교 간호학과 

2학년 학생 57명으로 노인체험복 경험이 처음이었으며 

사후 설문지에 응답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하고 56명이 

최종분석에 포함되어 탈락률은 1.75%이었다. 

4. 자료수집 기간 및 절차
자료수집 기간은 2011년 3월 29일부터 2011년 4월 14

일까지였다. 대상자에게는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

과 절차를 설명하였고, 연구참여와 성적과는 무관하며, 

자유의지에 따라 연구참여 및 철회가 가능할 뿐 아니라 

설문지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알려 준 뒤 동

의서에 서명함으로써 본 연구의 대상자가 되었다.  

노인유사체험 전에 일반적 특성을 파악함과 더불어 

노화불안에 대한 사전조사(1차 시점)를 하였다. 노인유

사체험은 12-15명을 한 팀으로 하여 총 4회에 걸쳐 서

울에 위치한 노인생애체험센터에서 담당 직원의 안내

에 따라 진행되었다. 체험이 종료된 후 노화불안에 대

한 2차 질문지 조사(2차 시점)가 이루어졌다. 

노인유사체험 경험을 마친 후에 학생들로 하여금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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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유사체험 경험을 깊이 생각하고 그 느낌을 정리할 수 

있도록 1주일의 기간을 주었으며, 미리 노인유사체험과 

관련된 개방형 질문지를 주어 체험 관련 소감문을 작성

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소감나누기는 노인유사체험 1

주일 후에 약 30분 정도 실시하였으며 소감을 나눈 후 

노화불안에 대한 3차 질문지 조사(3차 시점)가 이루어

졌다. 1차 조사 후 2차 조사, 3차 조사까지의 기간은 각

각 5-10일 소요되었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및 노인관련 특성은 평균

과 표준편차, 실수 및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노화불안의 

하위영역과 문항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고 실

험 전과 후 노화불안의 차이는 Repeated Measures 

ANOVA로 분석하였으며, 1차 시점과 2차 시점, 2차 시

점과 3차 시점간 노화불안 점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Bonferroni 방법으로 검정하였다. 시점간 분석은 유의

수준을 5%로 설정한 후, 1차와 2차 시점, 2차와 3차 시

점 간 분석의 2회 비교를 하므로 실제 .025로 하였다.

6. 실험처치 
6.1 노인교육 
대상자는 노인체험복 경험에 앞서 갑작스런 신체 노

화 경험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실험처치 1

주일 전에 C시 소재 대학교 간호학과 실습실에서 약 20

분 정도 신체적 노화와 관련된 교육을 받았다. 

노인교육은 본 연구자가 직접 수행하였으며, 노화이

론, 신체적 노화, 신체적 노화로 인한 건강문제에 대한 

30여장의 슬라이드로 구성된 자료를 사용하여 이루어

졌다. 

6.2 노인체험복 경험 
노인체험복 경험은 서울시에 위치한 노인생애체험센

터를 방문하여 이루어졌으며  센터에서는 체험센터 공

간크기를 고려하고 지정된 체험활동이 원활하게 수행

되도록 하기 위해 체험인원을 15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자를 12-15명으로 나누어 4

개 팀으로 구성하여 총 4회에 걸쳐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노인유사체험을 진행하였다. 각 회마다 노인유사

체험 경험 시간은 2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교육을 받

은 센터의 직원인 주 진행자 1명과 보조진행자 2명이 

체험과정을 지도하였다.

모든 대상자는 체험에 앞서 사전교육으로 노인의 특

성, 노화과정에 대한 이해, 체험과정 및 체험복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 체험복을 착용하였다.  

체험복은 일본의 Koken사에서 제작한 것으로, 등보

호대, 팔꿈치 억제대, 무릎억제대, 모래주머니(손목용 1

쌍, 발목용 1쌍), 장갑, 귀마개, 안경, 지팡이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대상자는 노인체험복을 착용한 후에 주진행

자의 안내에 따라 현관체험, 부엌체험, 거실체험, 욕실

체험, 감각체험, 안방체험, 보행체험의 활동을 하였다.  

6.3 소감나누기 
노인유사체험을 종료한 후 5-10일 사이에 3팀으로 

나누어 노인유사체험 경험에 대한 소감나누기를 진행

하였다. 각 팀은 18명, 19명, 20명으로 구성되었고 소감

나누기에 소요된 시간은 각 팀마다 30분 내외였다. 소

감내용은 노인유사체험 경험 후 미리 주제를 주어 노인

유사체험 경험과정을 충분히 생각하고 노화불안 측정 

질문지를 작성토록 하였으며, 더불어 소감문을 작성하

게 하였다. 소감문은 구체적으로 9개 질문을 제시하여 

작성토록 하였다. 이들 질문영역은 평소 노인에 대한 

느낌, 체험 후 노인에 대한 태도나 이해수준의 변화, 일

반적으로 보게 되는 노인들의 행동이나 모습과 체험복

장 착용 후 행동 및 모습의 차이, 신체적 불편감 등 체

험의 느낌, 체험 복 경험 후 노인을 대하는 행동 변화, 

자신의 노후에 대한 생각, 노인을 돕기 위한 환경이나 

개선책에 대한 생각, 노인간호 실습에 임할 때 자세, 노

인유사체험 후 소감나누기가 갖는 의미로 구성되었다. 

이중에서 자신의 노후에 대한 생각을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 특성 
대상자는 여성이 49명(87.5%), 평균연령은 19.3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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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19세 이하가 40명(71.4%), 종교가 없는 군이 38명

(67.9%)이었다. 노인과의 동거경험은 22명(39.3%)이 과

거에 동거한 경험이 있었으며, 조사당시 노인과 동거하

고 있었던 대상자는 2명(3.6%)에 불과하였다. 노인관련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과거와 현재를 합쳐 33

명(59.0%)이었다. 또한 노인 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는  

37명(66.1%)이 보통이었고, 6명(10.7%)이 많은 편으로 

응답하였다. 졸업 후 노인간호 종사의향에서는 13명

(23.2%)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노인유사체험 경

험이 있는 대상자는 한 명도 없었다[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및 노인관련 특성 (N=56)
특성 범주 실수(%) 

성별 
여성 49( 87.5)
남성  7( 12.5)

연령
19세 이하 40( 71.4)
20세 이상 16( 28.6)

종교 
있음 18( 32.1)
없음 38( 67.9)

노인동거경험
(과거)

있음 22( 39.3)
없음 34( 60.7)

노인동거경험
(현재)

있음 2(  3.6)
없음 54( 96.4)

노인관련
자원봉사 경험

현재 10( 17.9)
과거 23( 41.1)
없음 23( 41.1)

노인문제 관심 
없음 13( 23.2)
보통 37( 66.1)

많은 편  6( 10.7)

노인간호 
종사의향

없다  6( 10.7)
그저 그렇다 37( 66.1)

있다 13( 23.2)

노인유사체험 경험
있다  0(  0.0)
없다 56(100.0)

2. 소감나누기 내용
학생들은 미리 준비한 보고서를 가지고 자신의 느낌

을 발표하였다.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56명중에서 1명

은 자신의 노후를 “꿈과 목표와 계획이 있기 때문에 행

복할 것 같다”라는 긍정적으로 전망하였으며  8명은 자

신이 노화를 부정적으로만 기술하였다. 12명은 노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함께 이에 대하여 건강관리와 노

후대책 마련 같은 의지를 보였다. 나머지 38명은 노후

에 대한 정서적 느낌보다는 자신의 노후에 대비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냈다.  

자신의 노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의 표현은 “너무 

두려웠다”, “더 두려워졌다”, “노후생활이 걱정이 된

다”,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까봐 두려워졌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 살아갈까봐 두렵고 걱정이 앞

선다” 등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시각에 노후대비 의

지를 나타낸 경우는, “무섭고 두렵다. 늙어간다는 자체

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해서 좀 더 늦게 

늙어야 겠다”, “노인이 되기 너무 싫다. 편리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비용을 준비하고 건강증진에 힘써야 겠

다”, “불편하고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보조기구처럼 도

움을 줄 수 있는 것을 많이 찾아 철저히 대비를 해야겠

다”, “불편함을 느꼈지만 노후에 남들에게 피해주고 싶

지 않다. 노인용 식기나 물품들을 많이 사용해야 겠다”, 

“앞이 잘 안보이고 흰머리가 되고 몸이 무거워진다는 

것이 두렵기도 하다. 하지만 앞으로 운동 등으로 나의 

몸과 마음을 열심히 가꾸어 천천히 노화를 경험하고 싶

다” 등이다. 이외의 노년기의 신체적 불편감에 대한 체

험활동 후에 노후를 대비한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로서 

건강관리, 영양, 운동, 금전적인 비축, 노인용품과 보조

기구 사용, 집의 시설 갖추기 등에 대한 언급을 하였다. 

3. 노화불안에 대한 영향
5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노인에 대한 두려움의 전체 

점수는 노인유사체험 전 평점평균 3.24점으로서 보통과 

많다의 사이에 위치하였다. 체험 후, 소감나누기 후 평

점평균이 각각 3.23점과 3.12점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들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7.830, p=.001). 시점

별로 보면, 체험 후와 소감나누기 후의 차이가 유의하

였다(p=.001). 노인에 대한 두려움 요인의 항목별 점수

변화는 체험 전과 체험 후 간에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 체험 후와 소감나누기 후의 두 시점간 

유의한 차이는 2개 항목에서 나타났다. 소감을 나눈 후

에 나는 노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가 3.18점에

서 3.04점으로 감소되었으며(p=.010), 나는 나이가 많은 

노인들을 위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좋아한다가 3.1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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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T1 T2 T3 T1, T2, T3

F(p)†
T1-T2
(p)

T2-T3
(p)Mean(SD) Mean(SD) Mean(SD) 

노인에 대한 두려움   3.24( .67)  3.23( .69)  3.12( .73)  7.830(.001)  .835  .001

나는 노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
아한다.  3.21( .83)  3.18( .90)  3.04( .83)  4.981(.010)  .642  .010

나는 나이 많은 친척을 방문하는 
것을 즐긴다.  3.29( .88)  3.30( .93)  3.18( .88)  1.692(.194)  .855  .090

나는 노인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3.09( .88)  3.09( .82)  3.09( .90)   .000(>.999) >.999 >.999

나는 노인과 함께 있는 것이 매
우 편안하다.  3.45( .74)  3.43( .78)  3.32( .72)  1.610(.205)  .830  .109

나는 나이가 많은 노인들을 위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좋아한다.  3.18( .79)  3.16( .71)  2.96( .85)  3.382(.038)  .841  .015

심리적 걱정   2.80( .57) 2.80( .57)  2.87( .57)   .937(.395) >.999  .210

나는 노인이 되면 만족을 찾기 
어려울 것 같아 두렵다. *  3.27(1.04)  3.11( .97)  3.16(1.04)   .931(.394)  .210  .626

나는 늙어서도 할 일이 많을 것
이다.  2.64( .72)  2.75( .75)  2.79( .87)  1.275(.284)  .261  .674

나는 늙은 후에도 삶이 만족스러
울 것으로 생각한다.  2.88( .88)  2.84( .80)  2.93( .91)   .354(.702)  .727  .374

나는 늙어서도 내 일은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59( .68)  2.68( .61)  2.71( .91)   .561(.572)  .428  .771

나는 나이가 들어서도 내 자신에 
대해 좋게 생각할 것 같다.  2.64( .82)  2.64( .84)  2.77( .91)   .995(.376) >.999  .163

* 역산문항; †Repeated Measures ANOVA;  T1=노인유사체험 전; T2=노인유사체험 후; T3=소감나누기 후.

표 2. 노인에 대한 두려움과 심리적 걱정의 시점 간 변화 (N=56)

에서 2.96점(p=.015)으로 감소되었다. 

심리적 걱정은 5개 항목으로 이루어졌으며 전체 점수

는 노인유사체험 전 평점평균 2.80점으로서 보통보다 

적은 방향에 위치하였다. 체험 후, 소감나누기 후 항목

별 평균이 각각 2.80점과 2.87점으로 소감나누기 후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F=.937, p=.395). 항목별 시점 간 평균치는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2].

신체적 외모불안은 4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점수는 노인유사체험 전 평점평균 3.48점으로 보통과 

많다의 사이에 위치하였다. 체험 후, 소감나누기 후 항

목별 평균이 각각 3.48점과 3.47점으로 거의 차이가 없

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았다(F=.008, p=.992). 

나는 늙어가는 것에 대해 상상해도 전혀 걱정스럽지 않

다는 항목은 체험 전 3.48점에서 체험 후 3.79점으로, 소

감나누기 후 3.86점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시

점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F=4.344, p=.015), 

체험전과 후 차이, 체험 후와 소감나누기 후의 평균점

수 차이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4개 항목으로 이루어졌으며 전

체점수는 노인유사체험 전 평점평균 3.24점으로 보통과 

많다의 사이에 위치하였다. 체험 후, 소감나누기 후 항

목별 평균이 각각 3.37점과 3.32점으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으나 이들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1.429, p=.244). 항목별로 보면, 나는 늙으면 내 주위

의 친구들이 사라질까 두렵다가 체험 전 2.93점, 체험 

후 3.16점, 소감나누기 후 3.25점으로 불안점수가 유의

하게 증가하는 양상이었으며(F=10.709, p<.001), 이들 

시점 중에서 체험 전에 비해 체험 후의 증가가 유의하

게 나타났다(p<.001)[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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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T1 T2 T3  T1, T2, T3

F(p)†
T1-T2
(p)

T2-T3
(p)Mean(SD) Mean(SD) Mean(SD) 

신체적 외모불안  3.48( .67)  3.48( .81)  3.47( .84)    .008(.992)  .152 .872

나는 늙어가는 것에 대해 상상해도 
전혀 걱정스럽지 않다.  3.48(1.01)  3.79( .93)  3.86( .96)   4.344(.015)  .052 .484

나는 나이가 들어 흰 머리가 생기
는 것에 대해 전혀 두렵지 않다  3.54(1.08)  3.38(1.15)  3.29(1.17)   2.782(.066)  .172 .322

나는 나이가 들어서 아주 늙은 내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에 대
해 두렵지 않다. 

 3.41( .89)  3.23( .91)  3.27( .90)   1.204(.304)  .151 .719

나는 나이가 들어 거울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는 일이 
괴로울 것 같다.* 

 3.48( .87)  3.54( .93)  3.48( .99)    .121(.881)  .644 .644

상실에 대한 두려움  3.24( .67)  3.37( .69)  3.32( .67)   1.429( .244)  .105 .513

나는 늙으면 내 주위의 친구들이 
사라질까 두렵다.*  2.93( .98)  3.16( .61)  3.25(1.01)  10.709(<.001) <.001 .374

나는 늙은 후에 건강이 몹시 걱정
된다.*  3.70( .97)  3.91( .84)  3.86(.96)   1.668(.193)  .096 .666

나는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게 될까봐 걱정된다.*  3.18(1.01)  3.25(1.08)  3.16(.97)    .259(.772)  .576 .505

나는 늙으면 인생에 별다른 의미가 
없어질까 두렵다.*  3.34( .92)  3.14( .96)  3.02(.92)   2.937(.057)  .144 .290

* 역산문항; †Repeated Measures ANOVA;  T1=노인유사체험 전; T2=노인유사체험 후; T3=소감나누기 후.

표 3. 신체적 외모불안과 상실에 대한 두려움의 시점 간 변화  (N=56)

IV. 논의 

노인을 이해하고 태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 노인과의 경험이 중요하며[18], 간호대

학생들이 직·간접적으로 노인을 경험할 수 있는 경로는 

노인관련 교육, 노인시설 방문, 노인간호 실습, 노인관

련 봉사활동 등 다양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 중

에서 노인유사체험은 체험자로 하여금 신체적 노화체

험의 경험을 통해 노인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19]에서 긍정적인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유사체험을 적용

한 선행연구에서는 이를 교육과정에 도입하기에 긍정

적인 프로그램으로 제시하였다[11][14]. 한편, 선행연구

에서 체험자들은 노인유사체험 후 갑작스런 신체적 노

화를 경험하면서 불편감과 이에 대한 두려움 등의 부정

적 느낌을 표현하였으나[7][8][13][14][20-22], 이들 대

부분의 연구는 체험 후 소감문 작성이외에 부정적인 정

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중재전략을 적용하지 않

아 충분한 교육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점

이 제기될 수 있다. 

노인유사체험 후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으로 노

화불안을 지적할 수 있다. 노화불안은 노화과정과 관련

된 걱정이 나타난 불안상태로[23] 노인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15][24], 노인유사체험 후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서를 해결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

이 필요하다[14].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노인유사체

험 후 소감문을 작성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작성한 소

감문을 나누는 집단토의를 운영하여 체험경험을 공유

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이 언급한 소감으로 노화불안에 대한 부정적 

정서에 더하여 교내에서 체험복을 착용하여 활동을 구

성한 선행연구에서는[14] 건강관리, 자기관리를 언급하

는데 그쳤으나 본 연구에서는 노인용품, 보조기 사용, 

집 내부에 편리한 시설 갖추기, 경제적 대비 등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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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체험이 노인의 기능

장애를 보완하는 물품과 시설을 갖춘 공간에서 이루어

졌기 때문이다. 

노화불안 정도는 본 연구대상자들의 1차 시점에서 보

면 5개 대학의 여러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측정한 김

욱의 국내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25] 본 연구의 요인별 

평점평균 2.80-3.48은 2.51-2.98보다 높아 노화불안정도

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김욱의 대상자 특성별 노화불

안 정도를 분석한 결과에 비추어, 본 연구대상자들의 

연령이 2학년만을 포함하여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여학

생의 비율이 훨씬 많은 점, 종교가 없는 비율이 더 높은 

점, 노인대상 봉사경험이 없는 비율이 더 높은 점이 반

영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4가지 노후불안 요인 중에서 심리적 걱

정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국내 성인대상 연구[26]에

서 20대 대상자에 대한 결과와 미국과 독일의 대학생들

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27]와 일치한다. 특히 후자의 

연구에서 독일 대학생들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 요인이 

가장 크게 나타난 반면에, 미국대학생들은 신체적 외모

불안이 가장 크게 나타나  본 연구의 간호대학생 대상 

연구결과는 미국대학생에서 관찰된 결과와 일치했다. 

특히 남학생보다 여학생에서 신체적 외모의 연령관련 

변화에 더욱 민감했다는 보고[27]에 비추어 본 연구대

상자의 87.5%가 여자인 점이 신체적 외모 불안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선행연구의 보고에 비추어 노인유사체험은 노

화불안에 대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여 체험 후 학생들

은 노화불안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노화불안 

척도의 4개 요인 모두 전체점수에서 유의한 변화가 관

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정된 노화불안 도구의 

내용이 노인에 대한 두려움을 제외하고는 노년기에 나

타날 수 있는 상황들을 생각하여 판단하게 하는 것이므

로 노년기에 도달하기까지 아직 많은 시간이 있는 청년

기의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노년기 입장에서 생각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의 체험공간은 노인의 기능저하를 보완할 수 있

는 시설과 설비가 갖추어져 있으므로 체험자들에게 안

도감을 줄 수 있었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느낌과 노후대

비에 대한 의지가 소감나누기를 통해 공유됨으로써 상

승된 노화불안 정도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었을 것

으로 사료된다. 한편, 요인별 전체 점수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본 연구와는 달리, 선행연구[16]에

서는 40-64세의 중년기 성인에게 노인생애체험을 제공

한 후 측정한 노화불안에서는 4개 요인을 모두 포함하

는 노화불안 전체 점수가 평점평균 3.47점에서 3.06점으

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노화불

안 4개 요인 모두에서 체험 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노화불안 요인 중에서 외모에 대한 걱정을 제외하고 노

인에 대한 두려움, 심리적 걱정, 상실에 대한 두려움의 

3개 요인 모두에서 체험 전에 비해 체험 후 불안점수가 

유의하게 감소하여 노인유사체험이 노화불안 정도를 

낮춘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중년기 성인의 

경우도 간호대학생과 마찬가지로 노인유사체험이 노화

에 따른 신체적 이해는 물론 긍정적 인식과 공감적 이

해에 도움을 주었으나[16], 중년기 성인은 간호대학생

과는 달리 노년기를 가까운 시일에 맞이할 연령집단이

며 노화가 노인기에만 시작되는 것은 아닌, 생애 전 과

정을 통해 나타나는 연속적 현상이므로 주관적으로 체

험하고 있는 신체적 노화현상과 가까운 주위사람들을 

통해 객관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상황도 많을 것이므로 

생활체험, 감각계 체험, 거실 체험 등의 노인유사체험 

후 막연하게 걱정했던 일들이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더

욱 현실적인 수준에서 이해를 통해 수용하게 됨으로써 

간호대학생보다 훨씬 심각하게 체험 결과를 받아들이

고 공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요인별 전체 평점평균을 비교해보면, 심리적 걱정을 

제외하고 노인에 대한 두려움, 신체적 외모불안, 상실에 

대한 두려움의 평균점수는 대부분 보통과 많은 정도 사

이에 위치하였다. 이들 후자의 세 요인 중에서는 신체

적 외모불안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적 외모는 노인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적어도 

주변 환경에서 눈에 많이 뜨일 뿐 아니라 외모를 중시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중년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16]에서도 외

모에 대한 걱정이 평균 3.78로서 4개 요인 중에서 가장 

높은 불안도를 보였으나 본 연구에서와는 달리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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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이 상실에 대한 두려움, 노인에 대한 두려움 보다 

높은 불안 정도를 보였다.  

항목별로 보면, 노인유사체험 후 불안정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유일한 항목으로서 상실에 대한 두려움

에 속하는 “나는 늙으면 내 주위의 친구들이 사라질까 

두렵다”는 항목이었다. 이 항목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

의 항목별, 시점별 관찰에서 체험 전 평균점수가 유일

하게 보통인 3점보다 적은 2.93점이었으나 체험 후 보

통을 초과하는 3.16점으로 상승하였고 소감나누기를 수

행한 후에는 3.25점으로 약간 더 상승한 양상을 보인 

바, 이들 증가양상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친구는 청

년기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존재로서 

본 연구대상자들의 삶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으로 인해 

심각하게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다른 문항

보다 친구의 상실을 언급한 문항이 더욱 실제적으로 느

껴졌을 것이며, 이러한 느낌은 친구들과의 소감나누기

를 통해 더욱 강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감

나누기에서는 학생들에게 친구 상실에 대처하는 노년

기의 성공적인 적응 모습을 그려볼 수 있도록 모델을 

제시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심리적 걱정에서 평균점수가 보통을 약간 초과한 “나

는 노인이 되면 만족을 찾기 어려울 것 같아 두렵다” 항

목을 제외한 점수는 모두 3점 미만으로 보통보다 적은 

정도의 불안정도로 나타났다. 심리적 불안은 개인적이

고 내적인 문제에 관한 것으로 개인이 노화에 대해 좀 

더 긍정적으로 적응을 하기 위해 당면해야 할 심리적 

과제로서[24], 인생의 청년기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이 

노년기의 심리적 과제를 느끼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

로 본다. 

소감나누기를 한 후 불안정도가 변화한 유일한 요인

은 노인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항목별로는 “나는 노인

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와 “나는 나이가 많은 노

인들을 위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좋아한다”의 두 항목

에서 소감나누기 후에 불안정도가 감소하였다. 노인에 

대한 두려움은 다른 요인들과 달리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며 타인에 대한 지각을 포함

하는 구체적인 두려움, 노인들과의 상호관계에 대한 특

성과 질을 사정하는 것[24]이다. 노인유사체험의 유익

한 효과는 노인을 공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증가한

다는 것[7][8][14]을 생각할 수 있다. 노인에 대한 두려

움은 중년기 성인의 경우 노인유사체험 전과 후에 모두 

불안정도가 보통인 3점보다 유일하게 낮았던 노화불안 

요인이었으나[16], 본 연구에서는 실험 전 신체적 외모

에 대한 두려움 다음으로 불안정도가 높은 요인이었다. 

이는 평균연령이 52.8세인 연구에 참여한 중년기 성인

은 생활에서 노인과 의미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작

용하고 있을 것이므로 다른 노인들과의 교류와 친밀감 

등을 측정하는 불안의 정도가 높지 않지만[16], 본 연구

의 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은 건강하고 젊은 나이이기 때

문에 평소 자신의 노화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었

을 것이기 때문으로 생각하여 자연스러운 결과로 여겨

진다. 그러나 대학생들은 노인에 대해 부정적인 고정관

념을 가지고 있어서[4], 노인을 낯설게 생각하며 이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친밀

감은 노화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28] 노인에 

대한 불안이 감소한 것은 소감을 나누는 활동이 노인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바탕으로 친밀감을 높여 노인과의 

상호관계에서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

각되므로 노인유사체험 단독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

보다 체험 소감을 나누는 활동을 함께 구성하여 교육과

정 내에 활용하는 것을 추천하고자 한다. 

한편, 노인유사체험 후 노화불안을 파악한 연구가 드

물 뿐 아니라 체험자가 중년기 성인[16]과 보건계열 학

생[15] 뿐이었고, 후자의 연구에서는 태도와 노화불안

을 함께 분석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를 비

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 개 대학교에 재학중인 노인간호학을 학습하기 이전 

단계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로서 성공적인 노년기의 삶

에 대해 그려보기가 용이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다양한 

특성을 가진 간호대상자들을 포함한 반복연구가 필요

하다. 

노인유사체험 후 소감을 나누는 활동에 대해 대학생

들에게 노화에 대한 정보제공 프로그램에서 긍정적인 

발언에 대한 강화를 받은 집단에서의 노인차별에 대한 

향상된 태도가 유지되었다는 보고에 비추어[29], 참여 

학생들의 긍정발언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며, 노년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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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노화 과정에 의해 피할 수 없는 기능저하와 사회적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여 긍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노

인의 모습이 모델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서, 사용된 노화불안 특정도구

는 노인에 대한 두려움, 심리적 걱정, 신체적 외모불안, 

상실에 대한 두려움의 네 요인으로 구성된 20개 항목이

었다. 원 도구가 신뢰도계수가 높지 않았으나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며 선행 연구와의 비교를 위해 선정

하였다. 추후 도구의 신뢰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대조군이 없는 실험군만을 대상으로 하여 

실험중재가 제공되지 않은 대조군과의 비교가 이루어

지지 않은 단점이 있다.

V. 결론 및 제언 

간호대학생에게 적용한 노인유사체험과 소감나누기

가 노화불안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실시한 단일

집단 전후설계 연구를 수행하였다. 일개 대학교 간호학

과 2학년 학생 56명이 노인유사체험과 체험 후 소감나

누기에 참여하였다. 노인의 기능감소를 보완하는 기구

와 설비가 갖추어진 체험관에서 진행된 노인유사체험

은 대체로 청년기의 대학생에서 일반적인 노화불안을 

상승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실불안에 해당하

는 항목인 늙으면 주위의 친구들이 사라질까 두렵다는 

항목에서 노인유사체험 후 유일하게 불안도가 상승하

였다. 체험 후의 소감나누기 활동은 노인에 대한 두려

움 요인의 전체 점수와, 노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

하는 것, 나이가 많은 노인들을 위해 무엇인가 하는 것

을 좋아하는 것에서 불안 감소를 보여 긍정효과를 나타

냈다. 체험에 대한 소감을 나누는 집단토의는 교내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노화불안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감안하여 노인유사체험 후에는 소감을 나누는 

활동이 함께 제공되는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또한 다

양한 대상자와 노인유사체험이 노인의 신체적 노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노화의 신체적 측면과 관련된 노

화불안척도를 사용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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